
지난해에 刊䎊된 㤚㉦㪋 㙔『角䋆口訣 ⻖㶶 㧨⤏ 1: 㽒㱉⚺㨢經『㡑伽⻚㶀

⣻』卷㰑5∙卷㰑8 - ヤ㍗古⾺⯝⮸館 ヶ㨢 -』(㤎䋋 㧨⤏ 1로 ㏪䂶)과 㤚㉦㪋 㙔

『角䋆口訣의 䍾❛과 Ⲵ㒱 1 - 㽒㱉⚺㨢經의『㡑伽⻚㶀⣻』卷㰑5∙卷㰑8 -』(㤎

䋋 䍾❛ 1로 ㏪䂶)(䅐䋚⻪, 2005)에 이어 제2탄으로 㤚㉦㪋 㙔『角䋆口訣 ⻖㶶

㧨⤏ 2: 國ⵎ 204䑨 㳒⵬䓮㐩經 卷㰑36 - ヤ㍗古⾺⯝⮸館 ヶ㨢 -』, 㤚㉦㪋 㙔

『角䋆口訣의 䍾❛과 Ⲵ㒱 2 - 㳒⵬『䓮㐩經』卷㰑36 -』이 간행되었는데 이는

실로 학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이다.

䋆㧢는 일찍이 口訣䋚䔯 㰑2䔨 國㰙䋚ㇸ⚺䔯(2001년 12월 7일~8일, 서울시

립대학교)에서, 㥗⵬의 䗂㭫㐖䋚 㓐究⻎에서 가스가 마사지(䀈㥗㭽䂓)의『〦

⚺⻗⵬�光⫵㿤㉩㙏經古㭧の國㐖䋚㫂㓐究』(㍕䆂⾺㭥, 1942)가 차지하는 위치

와 같은, 국어사 연구 자료로서 중심축으로 삼을 만한 구결 연구 자료의 간행

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(〶㿘㽁䅫「䋣㧖⭎䒅圈의 加㭫⻎에

서 본 高⡊ 口訣과 㥗⵬㐖 㽒期 䗂㭫 㧨⤏」『口訣㓐究』㰑8㷜, 2002). 이번에

이 두 책이 간행된 것은 바로 필자의 바람이 실현된 것이며 구결 연구사상 획

기적인 성과로서 축하해 마지 않는다.

일본의 䗂㭫㐖 연구는, 㹸㉳㧢인 오야 도루(⚺㊁䅶)의 연구를 계승한 가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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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마사지(䀈㥗㭽䂓)가 오랜 시간에 걸쳐 고군분투한 결과, 앞서 말한 학계가

공유할 만한 자료라는 기초적 성과를 얻은 것이다. 한국의 구결 연구는 1996

년 口訣䋚䔯 창립 이래 단체에 의한 연구를 거듭하여 왔다. 그로 인해 2000년

7월에 角䋆 㭫䅢口訣이 발견된 이후 길지 않은 기간 내에 기초적인 성과를 이

루어 낸 것이다. 우선 단체에 의한 연구 활동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.

이번 ⻖㶶 㧨⤏도 㧨⤏ 1과 마찬가지로, 㞙⵬ ヶ㨢㧢인 㱃ⵃ㇭ ヤ㍗古⾺⯝

⮸館 館㨦의 학술적 이해가 바탕이 되었고, 그 위에 角䋆 口訣 㧨⤏를 반드시

사진 자료화하고자 한 㥗⵬의 고바야시 요시노리(ン⧍ⲇ規) 박사를 중심으로

한 연구자들의 열의가 이루어낸 성과라고 하겠다. 

이 시리즈의 사진 자료는「角䋆口訣 ⻖㶶 㧨⤏」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나,

종래의 㫖㫅 㧨⤏ ⻖㶶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많은 ⾺㶚㫂인 정보를 얻을 수 있

다. 사진 촬영에 요시자와 야스카즈(吉䅞康䒆) 박사가 개발한 角䋆 스코프를

사용하였기 때문에, 종이의 㪍㷓과 섬유까지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종

이의 㷓感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. 필자는 㞙⵬ 㱂⻡ 때에는 角䋆 㧨⤏가 아니

더라도 종이의 㪍㷓 판정을 위해 角䋆 스코프를 사용하고 있다. 㫕㽑㫂으로

㫖㫅 㧨⤏라기보다는 미술품 수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, 종이 㪍㷓뿐 아

니라 판식∙먹 등의 ⾺㶚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.

이것은 角䋆㭫 加㭫㧢나 加䋆 㒺⚷를 ⫵記한 㶛㐖가 없고, 角䋆 㭫䅢의 㒺

⚷나 䋚䅪을 파악하는 데 자료 자체의 ⾺㶚 파악이 극히 중요하다는 점을 생

각할 때, 이 간행 시리즈의 ⻖㶶 㧨⤏는 ⾺㶚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. 이번 㳒

⵬『䓮㐩經』卷㰑36의 경우도 䆎⵬ 자체의 刊∙㤾∙ㄳ와 㒺⚷를 파악하는 것

이 선결과제이다. 㭫䅢口訣의 加㭫 㒺⚷도 11ユ紀 ⩙期 刊䎊을 전제로 하여

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.

이번 ⻖㶶 㧨⤏가 ⻖㶶 㧨⤏ 1과 크게 다른 검은, 정밀한 컬러사진과 함께,

⻖㶶 위에 角䋆 㭫䅢口訣 부분에 3색으로 표시한 ⻖㶶을 첨부하고 있다는 점

이다. 7쪽의 ⲹ⣝ 3에 의하면 䔦⾨으로 나타낸 加㭫은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

의 연구자들이 䆋❛에 합의한 것이고, 㫋⾨으로 표시한 것은 䆋❛에 확신을

얻지 못한 것이며, 㽆⾨으로 표시한 것은 䆋❛할 수 없는 것이거나 㐣㐖䒅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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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없는 ⷴ䑨⦒이다.

ⴶ㺘으로 䍾❛∙Ⲵ㒱䈋이 있기 때문에 3색으로 표시한 컬러사진은 굳이 첨

부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, ⻖㶶 㧨⤏ 1에 비해서 㞙⵬의 角䋆

㭫䅢 자체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컬러사진만으로는 䆋❛이 곤란한 부분도

있고, 또 연구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㭫䅢의 䆋❛을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도

있으므로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조치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. ⲹ⣝ 4에서는,

3색으로 표시한 점은 실제 㭫䅢보다 크게 표시되어 있으며 확정하지 못한 부

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컬러사진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.

䍾❛∙Ⲵ㒱䈋의 제2부「䆋❛과 䍾❛ 및 Ⲵ㒱」에는 㫕卷의 䍾❛∙Ⲵ㒱이 A,

B, C, D, E로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. A는 각 䋣㧖에 䎦䅢된 㭫䅢 하나하나에

대해서 그 위치와 형태를 기록한 것이다. 현토 위치는 아래와 같이 䋣㧖 1자에

가로 세로 각 5단으로 된 위치 좌표(11~55)에 따르고 있다.

형태는 ⚀㭫 ∙, ㌤㭫 : ‥ .. .., が | - / \, 눈썹 .- -. | . . | . / / . . \ \ .,

느낌표 ! i -. .- ./ /· \. ·\로 분류하여 나타내고 있다. B는 하나하나의 㭫

䅢를 䍾❛하여 㧖䅢로 바꾼 것이다. C는 䋫國㐖 㐖ㇵ에 맞춰서 풀어 적은 것

이다. 加㭫이 없는 부분은 괄호 안에 ⵗ❛하여 적었다. D는 현대 한국어에 의

한 㶟㒱이다. E는 ❮國⚺䋚校 㒱經㞰이 번역한 䎬⚷ 䋫國㐖㒱이다. ⵬⭎ 첫머

리의 2䎊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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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 04 ⸞㧕⮲㹊廣⚺䍯 可�㌜⬨ㆦ㉩㶀

05 ㊹皆㛹㓣⚺䔀䗴 ⵏ⽨㴋䓮供㐏⸞

(㤎䋋, 䍾❛䈋 137쪽)

<주본화엄36, 01:04-05>

A: ⸞㧕[33(∙)] ⮲㹊廣⚺䍯[24(|)]{12(-),55(/.),경계선} 可�

[24(\)#24(‥ ),42(|),44(|)] ㌜ ⬨ ㆦ ㉩ [25(/)#25(∙ )] 㶀

[41(∙),23(∙),12(:)] ㊹[42(|)] 皆[25(∙)] 㛹㓣[43(|)] ⚺[24(|)] 䔀䗴

[23(|)] ⵏ [24(|)?] ⽨㴋[33(∙ )] 䓮 [41(∙ ),43(|)] 供㐏⸞

[41(∙),52(∙)]

B: ⸞㧕[ ]⮲㹊廣⚺䍯[ ]可�[ , ,X]㌜⬨ㆦ㉩[x ]㶀[ ,X, ]㊹

[ ]皆[ ]㛹㓣[ ] ⚺[ ]䔀䗴[ ]ⵏ[ ]⽨㴋[ ]䓮[ , ]供㐏⸞

[ , ]

C: ⸞㧕 㹊 廣⚺ 䍯 � {可}( )X ㌜⬨ ㆦ㉩x 㶀 ⮲X ㊹

皆 㛹㓣( ) ⚺ 䔀䗴( ) ⵏ 㴋 䓮 ⽨ ⸞

供㐏( )

D: 불자는 이 廣⚺한 䎊이 즐길 수 있는 ㌜⬨ ㆦ㉩한 㶀를 듣고서 마음

이 모두 㛹㓣하여서 크게 䔀䗴하여 널리 많은 꽃을 흩어서 ⸞을 供

㐏하며,

E: 이렇게 광대하고 좋아할 행과 묘하고 수승한 법 불자가 듣고 용맹한

마음으로 크게 환희해 여러 꽃을 흩어서 부처님 공양.

엄밀함을 기하고 또 㭗㧕 텍스트화하기 위해 (고육지책으로) 이러한 방식이

채용되었겠지만, 좀 번잡하고 알아보기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

없다. 㭫䅢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위에 제시한 25개의 위치 좌

표가 정해져 있는데, 䋣㧖 㧖䔻의 형태에 따라서는 㭫䅢의 위치가 어긋나는

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. 䎦䅢 위치가 대단히 벗어나 있는 경우는‘=’기호로

표시하고, 2개 㤎⾂의 위치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

‘#’기호를 사용하고 있다. 또 하나의 㭫䅢인지 두 개의 㭫䅢인지 판독하기 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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려운 경우도 있다. 위 예의 4䎊에 있는‘⟽’㧖나‘㉩’㧖가 그러한 예이다. 또

㭫䅢인지 종이에 난 흠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‘?’기호를 붙이

고 있는데, 흠이라고 판단된 경우는‘{ }’기호를 붙이고 있다. 위 예의 4䎊에

있는‘䎊’㧖나 5䎊에 있는‘ⵏ’㧖에 그러한 예가 보인다. 또 ⵦ䋺 㭫䅢의 䍾❛

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,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을‘X’로 표시하고 있다. 위

예의 4䎊에 있는‘⟽’㧖나‘㶀’㧖에 그러한 예가 보인다.

㥗⵬에서 䗂㭫 㧨⤏의 䍾❛ 결과를 나타낼 때는 먼저 ⵬⭎을 Ⲵ刻하고(대부

분은 ⻖⵬이고 또한 䍺⾺㽑가 아닌 것도 많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), 〹⭎(위

의 B에 해당) 또는 㥗⵬㐖 㐖ㇵ에 맞춰 풀어 적은 문장1)(위의 C에 해당)으로

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. 〹⭎과 풀어 적은 문장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

직하지만, 가스가 마사지(䀈㥗㭽䂓)의『〦⚺⻗⵬�光⫵㿤㉩㙏經古㭧の國㐖䋚

㫂㓐究』(1942)의 형식을 본받아서 풀어 적은 문장 형식으로 제시하는 일이 많

았다. 㥗⵬㐖 䉌䎬으로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풀어 적은 문장 형식이

적합하다고도 말할 수 있으나, 䋣⭎ 䗂❛⭎은 본래 䋣⭎의 㞙䉌記를 전제로

하여 べ⨳된 ⭎㽑이므로 〹⭎ 형식이 전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하

다. 각각의 목적에 맞추어 〹⭎ 형식과 풀어 적은 문장 형식 둘 중의 하나를

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. 한국의 A에 해당하는 형식은 㥗⵬의 䗂㭫㐖 㓐究에

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.

䗂㭫은 ㊵㛴㫂인 것이고 加㭫 㛴具도 대부분은 ⬎䋆이기 때문에 加㭫 위치

의 엄밀함을 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❛䍾되어 왔다. A의 작성에

드는 노력과 번잡함을 고려하여 A를 생략하고 B 이하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

의 방법이 될 것이다. 또 ⵬⭎을 세분하여 A~E로 제시하는 방법은 자료를 정

확하게 객관화하는 데는 적합한 방법이 되겠지만, 전체를 연결한 〹⭎(B) 및

풀어 적은 문장(C)이라는 관점도 ⵬⭎ 및 㧨⤏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

고 생각되므로, 제시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.

이번 䍾❛∙Ⲵ㒱䈋에는 㰑3⸃로서 㭫䅢 ⾧㥄이 실려 있다. 1. 角䋆 㭫䅢 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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㥄, 2. 䍾❛ 㐖㭡 ⾧㥄, 3. 角䋆 㭫䅢 䅪計 ⾧㥄(⻀⛔ㇵ)이 수록되어 있어서 연

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.

이 시리즈의 䍾❛’∙Ⲵ㒱䈋에는 연구 논문도 실려 있다. 이번에도 㰑1⸃에

다음의 다섯 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.

1. 㤚㉦㪋「ⷴ㭫口訣의 記㥧 㞶䂝에 대하여」

2. 김영욱「㳅➐⵬『䓮㐩⭎㢥㛙訣』의 ㊢➘㉽⚷ 㭫䅢口訣 㓐究」

3. ⯡㷃䑓「㳒⵬『䓮㐩經』卷㰑36 㭫䅢口訣의 䍾❛」

4. 이전경「연세대 소장 각필『묘법연화경』의 조사」

5. 김성주「구결자‘ ’와 구결점‘43(\)’」

이 가운데에는 해당 㧨⤏(ヤ㍗古⾺⯝⮸館 ヶ㨢 國ⵎ 204호 㳒⵬䓮㐩經 卷㰑

36)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도 실려 있지만, 일취월장의 발전을 하고 있는 㭫䅢

口訣 㓐究의 㿤㫗が을 보여 주고, 긴 안목에서 보면 이들 연구가 해당 㧨⤏의

䍾❛에도 貢䎚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.

위 논문들 중 ⯡㷃䑓의 논문은 바로 해당 자료의 해독 작업을 구체적으로

보여 주고 있다. 앞서 ⵬⭎ 첫 부분의 2䎊만을 들어 㭫䅢의 㥍㭶∙〹⭎∙풀어

적은 문장을 제시했을 때 이미 문제점이 나타나 있었지만, 더욱이 㫕卷에 걸

쳐 해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. 그와 함께 가능한

한 객관적이고 조직적으로 해독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. 䋣

㧖 하나하나의 䗂도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간단히 정할 수 없는 것이 적지

않고, 䎷㪊䒅되어 있는 䗂㭫과 䎷㪊䒅되어 있지 않은 䗂을 아울러서 전체의

基㱂를 㐵䋌히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, 자칫 잘못하면

㇞䔅�Ⳃ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은, 이러한 작업의 경험자라면 누구나 잘

알고 있는 일이다.

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㰑3⸃에 수록된 ⾧㥄을 만든 것일 텐데, 苦㡫㴝㺚을

써서 㭗⽭䒅한 것이라면, 한 발 더 나아가서 ⭎⩸이 달린 䗂㭫 㿝⾧㥄을 만들

면 어떨까 한다. 이후의 해독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 口訣 㐣㐖의 파악에도 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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림없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. 또 C의 풀어 적은 문장을 작성할 때 句⩙에 㭫

䅢가 충분히 加㭫되어 있지 않을 경우, 句㴉의 ❫⻸나 ⫳⻸의 ❛Ⳃ은 명확히

알 수 없다고밖에 할 수 없고(⸞㫖에서는 㢑❛하여 槪念을 파악하는 것은 可

能하지만), 㒳으로 句⩙의 䋣㧖에 㭫䅢가 많은 경우는 읽는 ㇵ⾱가 문제가 되

고 ❫⻸나 ⫳⻸의 ❛Ⳃ도 정하기 어려워진다.

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나치게 욕심을 내게 되었지만, 이 시리즈에서 2㱜의

基㿀 㧨⤏가 제공된 것은 㓐究⻎에 있어서 실로 䔻期㫂인 일이며, 또한 ⚉期

間에 べ果를 낸 관계자의 열의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.

예전에 정리된 口訣㧖는 㧖㽑 면에서 볼 때 㱕䆃∙䋚䅪間의 차이가 반드시

분명하다고는 할 수 없었는데, 이번에 䓮㐩㱕系와 Ⳃ⾗㱕(㟔㊗㱕)系의 기본

자료가 간행되었으므로, 䗂Ⳃ∙㐖Ⳃ 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(南䊵

䎶 ⯝⻓는 ⵾❛㧖에서 䓮㐩㱕과 Ⳃ⾗㱕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2006년 8월

⸉䍻❍⚺䋚에서 있었던 國㰙 워크숍에서 밝힌 바 있다)도 살펴보고 싶고, 기

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싶은 꿈에 부풀어 있다.

(䅐䋚⻪, 2006년 3월 20일 刊, ⻖㶶 㧨⤏ 2 값 12,000원, 䍾❛과 Ⲵ㒱 2 값

2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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